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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개혁하라’가 국민의 선택이다 
66.2% 높은 투표율, 성숙한 시민 참여 돋보인 선거  

정치 퇴행과 위헌적 위성정당으로 양당제 회귀, 선거제 개혁해야  

 
1.​ 4.15 총선이 투표율 66.2%, 28년 만에 최고 투표율로 종료되었다. 코로나19라는 세계적 

재난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지난 선거보다 더 많은 유권자들이 소중한 한 표로 주권을 

행사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유권자의 선택은 20대 국회 임기동안 개혁에 발목잡고 

구태 정치를 일삼아온 보수 야당을 심판하고,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제대로 

개혁하라’ 주문한 것이다. 탄핵과 촛불 이전에 구성된 국회를 촛불 이후의 민심을 반영한 

국회로 바꾼 것이다. 제 정당은 후퇴하는 정치를 제대로 바꾸라는 유권자들의 민심과 

의지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또한 전무후무한 위성정당 경쟁으로 헌법을 유린한 거대 

양당의 정치적 퇴행과 일부 후보자들의 저질스러운 막말, 혐오와 배제의 정치는 이제 

끝내야 한다.  

2.​ 이번 선거는 준연동형 비례제 도입 후 첫 선거로, 지지율과 의석 간 비례성이 부족하나마 

높아지고 다양한 목소리가 국회에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선거제 개혁에 

역행하는 거대 양당의 위헌적인 위성정당으로 한국 정치는 양당제로 회귀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무려 180석,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이 103석을 차지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어, 거대 양당은 67.1%에 불과한 정당 득표로 전체 300석 중 283석, 

의석의 94%를 독식해 양당제는 더욱 공고해졌다. 비례성과 다양성을 높이고자 했던 

선거제도 개혁은 물거품이 됐고, 선거 결과는 온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법 

재개정이 절실하다는 것을 증명했다. 이는 기득권 유지를 위해 정치개혁에 반대만 하다 

위성정당을 창당해 노골적으로 공천에 개입한 미래통합당과 이를 꼼수라며 고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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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으나 결국 자신들의 위성정당을 만든 더불어민주당, 두 거대 정당과 이러한 위성정당을 

허용한 중앙선관위의 책임이라는 점을 유권자는 분명히 기억할 것이다.  

3.​ 2020총선시민네트워크는 지난 한 달 여 시간동안, 한국사회와 시민의 삶을 바꾸기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공약을 평가, 후보자 관련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활동을 벌였다. 

2020총선시민네트워크에 참여한 25개 시민사회단체와 연대기구는 21대 국회가 

한국사회에 만연한 사회⋅경제적 불평등 해소와 젠더 차별혐오 근절, 기후위기 대응책 

마련, 정치⋅권력기관 개혁 등을 제대로 추진하도록 견인하고 감시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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